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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산성역사공원의 봄 풍경 행주산성의 권율 장군 동상

행주산성에서 봄을 즐기는 시민들

역사와 낭만이 함께 숨쉬는 곳!

행주산성 수변길

바야흐로 무르익은 봄 풍경이 절정에 다다른 요즘이다. 

따뜻한 봄볕, 향긋한 꽃내음, 봄의 향기에 취하기 딱 좋은 계절, 행주의 생생한 

역사 이야기와 아름다운 한강변을 따라 ‘행주산성 수변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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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걷는 도보관광코스 신청방법

행주산성       �        행호강      �      행주산성역사공원

임진왜란의 격전지, 행주산성

역사와 낭만이 함께하는 행주산성 수변 길의 시작은 행주산성 입구

에서 시작된다. 대첩문을 들어서면 권율 장군의 동상이 위엄 있게 서

있다. 

행주산성은 한산도대첩, 진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3대첩 중 하

나로, 권율 장군의 지휘하에 민·관·군·여성들까지 합세하여 단 하루 

만에 3만 명의 왜군을 물리친 행주대첩의 전승지이다.

권율 장군 동상에서 살구꽃 핀 길을 따라 걸으면 오른쪽은 충장사, 

왼쪽은 토성 가는 길이다. 토성은 임진왜란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

가 벌어졌던 곳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온 곳이나 지금은 새소리만 들

리는 한적하고 조용한 오솔길이다. 행주산성(덕양산 124m) 정상에 	

올라서면 한강의 아름다움과 시원하게 펼쳐진 북한산 그리고 쭉 뻗

은 자유로가 한눈에 들어와 답답했던 가슴을 뻥 뚫리게 한다. 뒤로는 

행주산성의 상징 행주대첩비와 행주초건비 그리고 아름드리 살구	

나무가 만개하여 화려함을 뽐내며 우릴 반긴다. 본디, 행주의 뜻은 

살구나무가 많은 물가(한강)의 마을이란 뜻이었다. 

행호강 따라 봄을 걷다

행주대첩비에서 진강정으로 경사진 길을 내려가면 ‘행주수위관측소’

가 보인다. 행주수위관측소는 하천의 수위를 관측하는 시설로 일제 

강점기에 설치된 이후, 1979년까지 관측했다. 건립 당시 토목기술 및 

수위측정방식을 알 수 있는 근대 건축물로 인정되어 국가 등록문화재

로 지정되었다. 수위 관측소 옆으로 은빛 물결 한강을 더 돋보이게 하

는 방화대교도 보인다. 한강의 다리 중에 제일 길며 비행기가 이·착륙하

는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 또한, 방화대교의 가장 아름다운 매력은 한

강을 붉은빛으로 물들이는 환상적인 여름야경이다.

한강의 봄은 행주 어부들의 고깃배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계절

이다. 조선시대에는 행주 웅어가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고급 어종

이었지만, 지금은 황복과 장어가 32인 행주 어부들의 행복한 만찬이 

된다. 행주산성 아래, 한강의 또 다른 이름은 ‘행호강’이다. 한강물이 

행주산성 아래에 이르면 물살은 느려지고 강폭은 넓어져 마치 ‘잔잔

한 호수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선은 행호강에서 어부들

의 고기 잡는 모습과 버드나무 늘어진 행주마을, 멀리 개성의 송악산

까지 담은 ‘행호관어도’를 남겼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행호강 따라 만들어진 데크를 걸어서 108건강

계단을 오르면 옛 군인 초소였던 팔각정에 다다른다. 팔각정은 방화

대교와 행주대교를 바라보는 가장 운치 있는 전망대이자 쉼터이다. 

팔각정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건너편 개화산을 바라보며 겸재 정선

이 ‘행호관어도’를 어디쯤에서 그렸을지 상상해 본다. 

역사 이야기가 있는 행주산성역사공원 그리고 봄 풍경

행주산성역사공원은 김신조 사건 이후 무장공비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한 군 철책선을 제거하고, 정선의 행호관어도를 토대로 	

행주마을의 옛 모습을 재현해 42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의미 

있는 역사공원이다.

도보 이야기의 종착지인 역사공원에 들어서면 ‘이가순 관개 송덕비’	

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가순·이원재 선생 부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이가순 선생은 원산에서 3·1 만세운동의 	

주도자가 되어 옥고를 치른 후 고양으로 이주, 고양군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사비로 관개 수로사업을 펼쳐 	

고양시 경제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그밖에 고양 8현 중 남효온·이신의 

선생, 자랑스러운 고양인에 선정된 권필 선생 등의 시비가 있다.

지금 드넓게 펼쳐진 행주산성역사공원의 봄은 평화로움 그 자체	

이다. 아빠와 아이가 연 날리며 즐거워하는 모습, 잔디밭 돗자리에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모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를 

연상케 한다. 행의 생생한 역사 이야기와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 행호

강의 생태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곳이 고양 최고의 힐링 장소가 아닐까? 	

자연의 싱그러운 봄을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주산성 	

수변길’ 도보코스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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